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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8년 중국 양회(兩會)가 3월 3일 오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

商会议, 이후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第十三届全国委员会第一次会议)의 

개막에 이어 이틀 후인 3월 5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

表大会, 이후 전국인대) 제1차회의가 각각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전국인대가 폐막한 

같은 달 20일까지 총17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침.1) 

 양회는 중국의 국회(國會)격인 전국인대와 정책자문기관인 정협이 3월 경 비슷한 

시기에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국내정치 행사가 되어왔음. 

 2018년 양회는 예년에 비해 몇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 

 5년의 임기로 새로이 선출된 제13기 전국인대의 대표들이 모여 제1차회의가 

열리는 해이므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2018년도의 정책목표는 물론 제12기 전국인대 기간이었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2018년은 물론 나아가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

였음.

 시진핑(习近平) 주석으로의 1인 권력 집중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며 2018 양회 기간 중 1982년 전면 개정된 중국 헌법의 5번째 부분수정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의 내용 변화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이 헌법에 삽입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1)   정협은 3월 15일 오전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의 정치결의를 통과시키고 폐막하였음. 2018 양회 기간 중 

정협의 공식일정에 관해서는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第十三届全國委員會第一次會議日程” 中國政協網 (2018年

3月3日). <http://www.cppcc.gov.cn/zxww/2018/03/03/ARTI152005015827178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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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양회 기간에 열린 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원의 각부와 위원회의 부장과 주임(장관급) 등의 인선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진용과 과연 시 주석의 측근인사들이 얼마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다시금 시 주석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음.

 특히 인선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개최되었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하 19차 당 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 68세는 은퇴)’의 관례에 

의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 서기의 직위

에서 물러난 왕치산(王岐山)의 귀환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시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왕이 과연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나타났었음. 

 이렇듯 2008년의 양회가 내포한 특별한 의미를 가리키듯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19기 2중전회(1월 18-19일)와 3중전회(2월 26-28일)가 양회 기간 이전에 연이어 

개최되었음. 

 이것은 지난 약 30년간의 중국 정치 일정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음.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후 당 대회)는 매 5년 마다 개최되고 당 대회 폐막이후 

연이어 1중전회가 개최되어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 당 중앙서기처 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

부주석/위원, 그리고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부서기/위원 등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해왔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대체로 1년마다 1차례 개최되나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 다음 해에는 양회 이전과 연말에 걸쳐 두 차례 개최되어왔

었음. 

 먼저 2중전회가 양회 이전에 개최되어 양회에 제출할 국가 지도부 인선, 정부기구 

개편건의안, 헌법 수정안 등의 안건들을 검토하였음. 

 이어 같은 해 말에는 다시 3중전회가 개최되어 양회에서 결정된 중국 정부(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의 수장들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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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8년 양회 이전에는 19기 2중전회와 3중전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이례

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는 헌법 수정안 등 양회 이전 당내에서 논의되고 조율

되어야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 많았음을 의미함. 

 결국 2018 양회는 중국 정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과들을 양산하였음. 

따라서 이 글은 2018 중국 양회 결과를 1)정부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2)중국 헌법의 

부분 수정, 3)중국 정부의 주요직 인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포한 중국 

경제, 외교·안보, 정치적 한중관계의 함의를 살펴보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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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제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가 개막한 3월 5일 오전 리커창 총리는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였음.2) 정부업무보고는 제12기 전국인대 기간인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보고와 2018년의 정부 예산을 포함한 정책 목표와 향후 정부 업무 추진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음. 

 

 경제와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지난 5년 동안(제12기 전국

인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54조 위안(약 8조 5369억 달러, 1USD 당 6.33CNY 

기준)에서 82.7조 위안(약 13조 741억 달러)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음. (표 1.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15%로 상승

하였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0% 이상이라고 언급함. 

 중국 경제구조에서도 지난 5년 간 소비의 기여도가 54.9%에서 58.8%로 증가

하였으며, 서비스업의 비중도 45.3%에서 51.6%로 각각 증가하였다고 밝힘. 

 중국 내 빈곤인구는 약 6,800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도시 신규취업자는 약 6600만 

명이 늘었다고 발표함. 

 이와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는 지난 5년 간 중국 내 중점 도시들의 중오염(重汚染) 

일수가 50% 감소했음을 강조함.3) 

2)   “政府工作報告 (文字實錄)” 中國政府網 (2018年 03月 05日). <http://www.gov.cn/guowuyuan/2018-03/05/

content_5271083.htm>

3) “Highlights of Chinese Premier's annual gov‘t work report” 人民網 (2018年 03月 0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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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의 GDP 성장률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목표)

성장률(%) 7.8 7.3 6.9 6.7 6.9 6.5

 2018년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목표로는 GDP 성장률은 약 6.5%로,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증가폭은 약 3%로 발표함. 

 2018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6% 수준이자 전년 대비 0.4% 하락한 

2조 3800억 위안으로 계획함. 

 도시 신규취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을,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이하(도시 

등록 실업률은 4.5%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발표함. 

 농촌 인구의 도시 정착 목표를 1300만 명으로, 농촌 빈곤 인구를 1000만 명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해온 ‘공급 측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는 2018년 한 해 동안 

철강 과잉생산능력을 약 3000만 톤 감축하는 한편, 석탄 과잉생산능력은 약 1.5억 톤을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표함.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함. 

 2018년 산업인프라 부분에서는 철도 투자에 7320억 위안을, 도로와 해운 투자로 

1조 8000천억 위안을, 수력시설 건설 투지는 1조 위안을 각각 투자하기로 발표함. 

 특히 리 총리는 중대한 인프라 건설 투자는 주로 중·서부 지역에 투자된다고 발표

하였다. 또한 신설 또는 개축 농촌 도로는 약 20만 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밝힘. 

2018년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목표로는 GDP 성장률은 약 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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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총리는 또한 중국은 대외개방을 견지하여 개방형 경제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밝힘. 

 특히 일대일로와 실크로드 기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상하이를 포함한 

11개 자유무역실험구, 13개의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설립을 예로 들며 

중국의 개방 확대가 자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에도 기회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하였음. 

 리 총리는 지난 5년간 중국 정부가 이룩한 경제 업적을 강조하면서 19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 목표로 설정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달성을 위해 

‘3대 난관(①금융 등의 중대 위기 방지와 해소, ②빈곤 퇴치, ③환경오염의 예방과 퇴치)’을 

돌파해야 함을 강조함.

 반면 리 총리는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중국 인민들이 

주택,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불만이 크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지적하였음. 

 2018년 환경 분야의 목표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감소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량은 2% 감소를 목표로 제시함. 

 조림 사업으로는 1억 묘 이상을 새로이 심을 것으로 발표함. 

 정치와 국방 분야에서 리 총리는 지난 5년 간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로 중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동해 왔음을 언급하였으나,4) 이번 양회에서는 

정부와 군에 대한 당의 우위와 당의 영도력 확립이 강조되었음.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의 국방예산은 8.1% 증가한 1조 1천 289억 

위안(약 192조 8천억 원)으로 발표함. 

4)   “...各領域改革的深化，推動了經濟社會持續健康發展...” “政府工作報告 (文字實錄)” 中國政府網 (2018年 03月 05日).



2018 중국 양회와 한중관계 7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6년 이후 매년 

한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율 중에서는 가장 높았음. 

(표 2. 참조) 

 리 총리는 당이 신시대의 강군목표를 

인도하고, ‘시진핑 강군사상’을 국방과 

군대 건설의 지도 지위로 견고하게 확립

하며,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확고하게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음.5)

<표 2> 중국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의 국방예산 증가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가율(%) 10.7 12.2 10.1 7.6 7 8.1

5)   “...我們要以黨在新時代的强軍目標爲引領，窂固確立習近平强軍思想在國防和軍隊建設中的指導地位，坚定不移走

中國特色强軍之路...” “政府工作報告 (文字實錄)” 中國政府網 (2018年 03月 05日).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의 

국방예산은 8.1% 증가한 

1조 1천 289억 위안(약 192조 8천억 원)

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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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2 헌법 부분수정과 인선의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54년 제정되어 문화대혁명 시기인 1975년에 제1차 전면 

개정, 1978년 제2차 전면 개정, 그리고 1982년에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에서 제3차 전면 개정을 하였음. 

 1982년에 개정된 헌법은 이후 1988년 4월 제1차 부분 수정을, 1993년 3월에 제2차 

부분 수정을, 1999년 3월 제3차 부분 수정을, 2004년 3월 제4차 부분 수정을 하였음. 

 1982년 헌법의 제5차 부분 수정은 2018년 3월 11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총 2980명의 전국인대 대표들 중 2964명이 참석하여 표결이 

진행됨. 

 결과적으로 헌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통과

됨.6) 

 특히 제5차 헌법 부분 수정의 내용 중에는 

1)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조항 삭제, 2)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삽입, 

3) 중국 공산당 영도의 강조, 4) 국가감찰

위원회 설립과 역할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어 중국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음. 

6)   “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 中國政府網 (2018年 03月 11日).  

<http://www.gov.cn/xinwen/2018-03/11/content_5273222.htm>

헌법 수정에는 주석의 연임 조항 삭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삽입, 중국 공산당 영도의 강조,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역활 

관련 조항의 내용이 포함



2018 중국 양회와 한중관계 9

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가능

 중국 공산당 19기 2중전회는 보통 당 대회가 개최된 다음해 2월에 열렸던 지난 

30년의 관례보다 빠르게 2018년 1월 18-19일 양일간 개최되며 중국 국내외적으로 

헌법 수정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났었음. 

 결과적으로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기 2중전회 

폐막 이후 약 일주일 후인 1월 26일 전국인대에 제출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수정 

헌법 부분 내용에 관한 건의(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关于修改宪法部分内容的建议)’의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음.7)

 이로 인해 시 주석은 향후 국가 주석 직을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정 전 헌법의 제79조 제3항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매번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번 임기와 같으며, 연속 임직은 2번을 초과할 수 없다(宪法

第七十九条第三款“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每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

届任期相同，连续任职不得超过两届。)”였음. 

 하지만 이번 전국인대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은 관련 조항의 내용이 “중화인민

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번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번 임기와 같다(中华人

民共和国主席、副主席每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로 바뀌었음. 

 기존 조항의 “연속 임직은 2번을 초과할 수 없다(连续任职不得超过两届)”는 

문구가 사라진 것임. 이로 인해 시 주석은 자신의 두 번째 국가주석 직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14기 전국인대에서 합법적으로 세 번째 국가주석 

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음. 

7)   “(授權發布) 中國共産黨中央委員會關于修改憲法部分內容的建議” 新華網 (2018年 02月 25日). 

<http://www.xinhuanet.com/2018-02/25/c_11224511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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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헌법 서언(序言,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19차 당 대회에서 당의 헌법인 ‘당장’에 삽입된 것에 이어 2018년 헌법의 부분 수정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과학적 발전관’과 함께 지도이념 중 하나로 삽입되었으며, 

이 점 역시 시 주석의 권위를 높이는 모습이었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中国共产党领导是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라는 문구를 더하였음. 

 이를 통해 당의 정부에 대한 통제는 물론 군에 대한 확고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었음. 

 또한 헌법 제3장 ‘국가기구’의 내용에는 제7절을 첨가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감찰

위원회’에 대한 국가 기구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기술하였음. 

 이와 더불어 13기 전국인대의 폐막일인 3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中华

人民共和国监察法)‘이 표결로 통과됨. 

 이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 1기에 실행하였던 반부패와 정치 개혁이 2기에서도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었음. 

 나아가 1기의 반부패와 정치개혁의 주 기관이었던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인 것에 비해 감찰위원회는 당원 이외의 

정부인사, 국영기업체 인사, 지방 관리들 등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짐은 물론, 지방 

각급에 감찰위원회를 건립하여 더욱 광범위한 행정구역에서 반부패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음.

나. 중국 정부의 주요직 인선

 전국인대에서 선출된 정부인선을 살펴본다면 예상대로 시 주석의 측근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시 주석의 영향력 강화가 다시금 확인된 모습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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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시 주석의 반부패와 정치 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 섰던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으로 

화려하게 정치일선에 귀환하였음. 

 이미 양회의 시작과 더불어 전국인대 주석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주석 선출이 

예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왕 부주석의 역할이 경제와 외교 분야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2인자’로서의 그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보임. 

 경제 분야의 인선에서는 시 주석의 오랜 친구이자(베이징 101 중학교 동문)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劉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경제담당 부총리에 선출되었음. 

 인민은행장에는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이 재정부장에는 왕 부주석과 가까운 

류쿤(劉昆) 재정부 부부장이 각각 선임되었음. 

 인민은행은 이강 은행장과 궈수칭(郭樹淸) 인민은행 당서기 겸 부행장의 투톱 

체제가 예상됨. (이강의 전임자인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 행장은 당서기 

직을 겸임했었음.)

 궈 인민은행 당 서기는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주석 직까지 겸하게 되어 인민

은행과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인민은행

에서는 인사와 당 업무·개혁 등을 담당하고, 이강 은행장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이로서 중국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리커창 총리의 역할과 위상이 약해지고, 반면 

시 주석이 힘을 받쳐 주고 왕 부주석, 류 부총리, 이 인민은행장, 궈 주석, 류 재정

부장이 중심이 되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한때 류허 부총리가 인민은행장까지 겸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며, 그럴 

경우 1990년대 주룽지 부총리가 인민은행장을 겸임하며 경제 개혁을 일선에서 

이끌었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음. 

 왕 부주석/류 부총리와 이 은행장과의 호흡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됨. 對美 경제 

문제를 맡을 왕 부주석은 과거 미국과의 전략경제 대화를 할 당시 이 은행장을 높이 

평가해 함께 참석했었으며, 류 부총리 또한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을 당시 

2014년부터 이 은행장이 판공실 부주임을 당당하며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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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이들의 호흡이 당면한 중국의 금융문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공급 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혁 조치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임. 

 왕치산, 류허, 이강 등과 함께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궈수칭(郭樹淸) 

인민은행 당 서기 겸 부행장 및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보감회) 주석임.

 궈 주석은 과거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인민은행 부행장, 건설은행장, 증권관리

감독위원회(증감회) 주석 등을 역임하였으며, 구이저우성 부성장, 산둥성 성장으로 

재직하며 지방 행정경험도 있음.

 궈수칭은 과거 부행장으로 행장조리였던 이강과 인민은행에서 4년간 함께 근무한 

경험도 있어 궈 서기와 이 행장간의 업무 분담과 협력에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8) 

 이후 궈수칭 서기는 인민은행의 인사 및 당 업무와 개혁 등을 담당하고, 이강 

행장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실질적인 일상 업무를 담당하며 분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9)

 중국정부의 금융 관리·감독 조직이 기존의 ‘1행3회’인 인민은행-은행관리감독위원회

(은감회)·보험관리감독위원회(보감회)·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체제에서 금안위--, 

이른바 ‘1위1행2회’인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위, 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

인민은행-은보감회-증감회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류허, 궈수칭, 이강과 함께 류스위

(劉士余) 증감회 주석의 행보가 주목됨.10)

8)   이강 인민은행장의 전임자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인민은행장과 당서기 직을 겸임했음. 

9)   궈 서기와 이 행장간의 업무분담이 예상되나, 시 주석이 2018 양회를 통해 당 중심의 영도를 강조했던 점과 

더불어 당내 서열이 당 중앙위원인 궈수칭과 중앙후보위원인 이강 사이에 일정 수준의 수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됨. 

10)   금안위는 2017년 7월 14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09일 공식 출범하였음. 마카이(马凯) 당시 부총리가 

주임을 맡았으나 2018년 3월 전국인대에서 류허 부총리가 이어서 주임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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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사는 19차 당 대회에서 이미 시 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측근 인사들로 

선임하며 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였음. 따라서 관심의 대상은 중앙군사위위원 중 누가 

국방부장이 되느냐였으며 결과는 웨이펑허(魏鳳和)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로켓군 

사령관(司令员, 사령원)이었음. 

 웨이 사령원은 국방부장에 이어 국무원 국무위원 선임되며 군의 정부 내 위상이 

높아졌음. 

 웨이 부장은 군부 내 대표적인 시 주석의 측근임. 시 주석은 총서기 취임 직후인 

2012년 11월 첫 인민해방군 장성인사에서 웨이 부장을 상장(上將)으로 승진시켰으며, 

이미 알려진 대로 당시 시 주석은 웨이 부장만을 위한 상장 승진식에 직접 참석하며 

깊은 신임을 표현하였음. 

 다른 한편으로 웨이 부장의 등장은 중국군의 對美 현대화 전략의 중요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임. 

 1970년 제2포병부대의 일반병 신분으로 시작된 웨이 부장의 군 경력은 제2포병

부대와 로켓군의 경력으로 잔뼈가 굵어왔음. 

 제2포병 참모장에 이어 2012년부터 제2포병부대의 사령관과 군 조직 개편이후 

재편된 로켓군 사령관을 맡아왔음. 

 따라서 웨이 부장의 중용은 중국군의 현대화 전략은 물론 특히 대미 전략 차원에서 

로켓군 전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임. 

 이에 더하여 중앙군사위 쉬치량(許其亮)과 장유사(張又俠) 부주석과 웨이 부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들은 군 부패를 일소하고 개혁을 이끌며, 군의 현대화 작업, 특히 

해·공군 전력의 현대화 과정을 주도하며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2018 양회를 통해 나타난 또 다른 군 인사 관련 특이점은 ‘헌법 선서식’이었음. 3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과 위원 4명은 이전과는 다르게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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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 대회를 통해 2050년

까지의 실현목표로 강조했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헌법

선서제도(宪法宣誓制度)’의 맹세문(誓词) 개정에 반영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었음.11) 

 ‘헌법선서제도’는 원래 2014년 10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의법치국 전면추진에 관한 얼마간 중대 문제의 결정(中共

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 통과되어 같은 달 28일에 선포

되었음. 

 당시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헌법으로 

완전하게하고, 강화된 헌법 실시(二、完善以宪法为核心的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

体系，加强宪法实施)’의 내용 중 ‘헌법선서제도’의 건립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12) 

 이어 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5차 회의

에서 당·정 간부들이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자는 의미에서 ‘헌번선서제도’가 표결 

통과되어 실행되어왔음. 

 이후 2018년 2월 23일 개최된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헌법선서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수정이 나타났음. 

 이로 인해 ‘헌법선서제도’의 맹세문은 총 70자에서 75자로 증가하였으며, 마지막 

문구가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한다!(为建

设富强、民主、文明、和谐的社会主义国家努力奋斗！)”에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한다!(为建设富强民主文

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로 수정되었음.13) 

 이어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에서는 헌법 부분수정에서 ‘국가 공무원 취임 시 

법률규정에 의해 공개헌법선서 실시(國家工作人員就職時應當依照法律規定公開進

行憲法宣誓)’의 내용이 담긴 제27조 제3항이 첨가되었음. 

11)   제12기 전국인대 상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 실행된 헌번선서제도에는 총 70자의 맹세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我宣誓：忠于中華人民共和國憲法，維護憲法權威，履行法定職責，忠于祖國、忠于

人民，恪盡職守、廉洁奉公，接受人民監督，爲建設富强、民主、文明、和諧的社會主義國家努力奮斗！”

12)    “中共中央关于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 人民日報 (2014年10月29日). 

<http://cpc.people.com.cn/n/2014/1029/c64387-25927606.html>

13)   “憲法宣誓制度将完善！70字宣詞擬作修改” 新華網 (2018年 02月 23日).  

<http://www.xinhuanet.com/2018-02/23/c_11224435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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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는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제2항에서“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中国共产黨领导是中国

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라는 문구와 더불어 금번 군 지도부 인사들의 ‘헌법 

선서식’을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확고한 통제와 군의 충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교 분야에서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부장 직을 겸임하며 국무위원에 선임되었음. 

반면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외교담당 부총리를 역임했던 첸치천(錢其琛) 이후 14년 

만에 외교인사가 다시 부총리에 오르느냐로 관심을 모았던 양제츠(杨洁篪) 국무위원은 

부총리 진입에 실패하고 국무위원에서도 물러났음. 

 하지만 양제츠는 중앙외사영도소조에서 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중앙외사공작영도

위원회’의 판공실 주임(中央外事工作领导小组办公室主任)을 맡았음.14)

 현재 중앙외사영도소조의 조장을 시진핑 주석이 맡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왕치산 

부총리가 소조의 부조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실현된다면 시진핑-왕치산-양제츠로 

이어지는 대미 외교라인이 형성될 수 있음. 

 조장인 시 주석이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외교 

전문가인 왕 부주석과 양 판공실 주임이 포진한 중앙외사영도소조는 말 그대로 대미

외교의 핵심을 부상할 것으로 보임. 

 많은 관심을 모았던 감찰위원회의 주임은 양사오두(楊曉渡) 당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선임되었음. 

 한때 왕 부주석이 감찰위원회 주임을 맡는다는 설과 자오러지(趙樂際)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겸직할 것이라는 등의 의견들이 난무했던 

것처럼 2018 양회 기간의 표결 중에서 (여전히 매우 낮은 비율 이지만) 가장 많은 

반대표(찬성 2593표, 반대 6표, 기권 7표)가 나온 것도 특징이었음. 

14)   양제츠는 이외에도 ‘중앙해양권익보호공작영도소조(中央維護海洋權益工作領導小組辦公室主任)’의 판공실 주임을 

역임함. “杨洁篪同志簡曆” 新華網（更新日期：2018年3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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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샤오두 주임과 감찰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이번 양회에서 당 우위가 

강조되고 공산당 내 위치상 양 주임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 높은 자오러지 정치국 상무

위원 겸 당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감찰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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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기구 개편

 2008 양회 결과 중 헌법의 부분 수정과 함께 많은 관심을 모은 부분은 정부 기구 개편

이었음. 

 제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에서 감찰법 초안과 함께 국무원 기구개편 방안이 전국

인대에 보고되었음.

 이에 따라 국무원 정부급 기구는 8개가, 부(副)부급 기구는 7개가 감소하였으며, 

국무원은 판공청 외에 부서가 26개로 개편되었음. 

 국무원 기구는 2013년 25개로 줄었으나, 2018년 다시 26개로 늘어났음.

 이번 정부 기구 개편의 특징은 환경 관련 부서와 금융 감독 부서의 통합 및 권한과 

기능 강화, 퇴역 군인을 위한 부서 신설, 재해를 포함한 응급 사항에 대응·대비하는 

부서의 신설을 들 수 있음.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신식부가 새로이 신설된 ‘자연자원부(自然

资源部)’로 통합되었으며, 주방과 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수리부, 농업부, 

국가임업국의 일부 관리 기능이 이관돼 자연자원부의 권한이 증가함. 

 환경보호부가 폐지되고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신설되었으며, 국토자원부, 

수리부 등의 일부 기능이 더해져 조직이 확대됨.

 농업부가 사리지고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신설되었으며, 재정부와 국토

자원부, 수리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됨.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이 통합되며 ‘문화와 여행부(文化和旅游部)’가 신설되었음. 

 국무원 직속 기구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

약품감독관리총국을 폐지하고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일부 기능을 이관해 신설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신설된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의 관리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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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폐지하고 ‘국가광판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

总局)’을 신설하였음. 

 상무부의 대외원조와 외교부의 대외지원협조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국제발전

합작서(国家国际发展合作署)’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대외원조의 구체적인 

업무와 유관 부문의 분담 업무 담당하게 하였음. 

 기존 사회보장부의 도시 노동자와 거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생육보험 업무,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신형농촌합작의료 업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약품과 의료

서비스 가격 관리 업무, 민정부의 의료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의료보장국(国家

医疗保障局)’ 신설되었음.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정부의 금융 관리·감독 체제는 ‘1행3회’에서 2017년 7월 

금안위가 설립되고 2018 양회를 거쳐 ‘1위1행2회’의 구조로 재편됐음. 

 ‘1위’인 류허 부총리가 맡는 금안위가 중국의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1행’인 궈수칭-이강의 인민은행과 ‘2회’인 궈수칭의 은보감회와 류스위의 

증감회가 실질적 중국 금융의 관리·감독 역할을 맡을 것임.

 그 외에도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를 신설해 2017년 시위를 일으킨 퇴역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제도화했으며, 재해 방지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관리부

(应急管理部)’가 신설되었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가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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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가.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2018 중국 양회의 이슈 중 가장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의 가능성이었음. 

 중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진핑 지도부 출범 시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었음. 

 총리의 경제적 역할이 포위된 형상과 ‘격대지정(隔代指定)’에 대한 관례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넘어서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수정안의 통과는 

반부패와 정치개혁을 위해 최소한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룩했던 집단지도체제의 

일부를 허무는 모습으로 풀이됨. 

 또한 5살이 많은 2인자 왕치산 부주석(1948년생)은 많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겠

지만 시 주석(1953년생)에게 도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시 주석은 믿을 수 있는 2인자 왕 부주석을 통해 경제는 시진핑-왕치산-류허-

이강/궈수칭의 구도를, 외교는 시진핑-왕치산-양제츠-왕이의 구도를 유지하며 미국

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또한 시진핑 직할 통제로 군은 시진핑-쉬치량/장유샤-웨이펑허-중사오쥔(鍾紹軍) 

구도를, 감찰기관은 시진핑-자오러지-양샤오두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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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강경한 대외정책 전망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향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적극적이고 강한 외교·

안보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자연

스럽게 대미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은 막강한 

권위와 권한을 누렸지만 이들의 카리스마는 

각자가 중국의 역사와 국가에 기여한 업적

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인민들은 마오와 덩의 권위와 권한에 

정통성을 부여했음. 

 반면 시 주석은 권위와 권한을 강화한 이후 대내적으로는 반부패와 정치 개혁을 

성공시키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와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15)‘이라는 ’두 개의 백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쌓아야하는 입장임.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높이며, 무엇

보다도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무겁고 엄중한 과업을 어깨에 지게 

되었음.

 다시 말해 마오와 덩과는 다르게 권위와 권한을 먼저 받고 이후에 업적을 쌓아야

하는 모습임.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외교는 이미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시 주석이 직접 

밝힌 대로 적극적인 외교 추세의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15)     시 주석은 19차 당 대회를 통해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 이후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을 다시 15년씩 양분

하여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 기초(2020년)에서 15년을 더 분투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향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적극적이고 

강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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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히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중국 국내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임.

 특히 최근 미국이 무기 수출 승인,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 등으로 압박을 강화해 

오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으로서는 물러설 공간이 없을 것임. 

 사실상 이미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에서 벗어난 시 주석의 입장

으로서는 만약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타이완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다.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상황은 비슷할 것임. 북핵문제 등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THAAD 배치 이슈와 같이 한중사이 국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도 결국 시 

주석의 시각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설득 또는 이해시키느냐가 향후 한중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

 또한 양국 최고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결단이 한중사이의 협력과 문제해결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따라서 정상회담과 특사외교의 적절한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중국의 협력과 역할을 계속 중시해야함.

 특히 북핵문제 해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대북제재에 있어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국가임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있음.

 중국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낮추는 우려를 감소시키고,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요구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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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주석과 그 주변에 권력이 집중되는 점에 대응하여 중국 최고위층에 특화된 공공 

외교적 접근을 추구해야함.

 중국 인민들에 대해 ‘한류’를 중심으로 한 공공 외교적 접근을 한 축으로 다른 

한 축은 중국 최고 지도부를 향한 바둑, 서예, 그림 등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함.

 현 정부 들어 남북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양회를 통해 등장한 

중국 내 조선족 인사들과의 교류 또한 강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3기 전국인대에서는 김경철(金京哲), 손원화(孫元華, 여) (이상 랴오닝성 

대표), 김수호(金壽浩), 김웅(金雄), 김진길(金振吉), 김홍광(金紅光), 리성범(李聖範), 

박송렬(朴松烈), 조룡호(趙龍虎), 함순녀(咸順女, 여) (이상 지린성 대표), 김동호

(金東浩), 서현숙(徐賢淑, 여) (이상 헤이룽장성 대표) 등 총 12명의 조선족 인사가 

대표로 선출되었음.

 제13기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총300명) 중에는 중공중앙 통전부 부부장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민족과 종교위원회 부주석인 전철수

(全哲洙)와 리용희(李龍熙) 전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지주 주장이 이름을 올렸음.

 2017년 10월 개최되었던 중공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조선족 출신이 중앙위원회에 

단 1명도 진입하지 못했으며, 후보위원에 이경호(李景浩) 지린성 상무위원 겸 통일

전선부장이 조선족으로는 유일하게 선출됨.16)

 중국 인민들의 민생과도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해 

보임.

16)   역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조선족 출신으로는 리덕수(李德洙) 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장관급)이 

13-16기 중앙위원으로, 중앙군사위 총후근부 부장을 지낸 조남기(趙南起)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은 12-14기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음.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는 전철수(全哲洙) 당 통일전선부 부부

장이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진길(金振吉) 지린성 정법위 서기가 17-18기 후보위원에 선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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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게는 사막화 방지를 위하고 한국에게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win-win의 나무심기 운동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중국 내 환경문제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과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임.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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